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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산강유람선대낮선상술판안갯속낚시배 AIS는 오프

승선명부작성은 대충대충

전남 연안여객선노후화심각

해경지자체 감시점검 겉핥기

＃지난달 18일유람선왕건호(97t)는승객 50여명을태우고나

주시 영산포 선착장을 출항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 뒤 엄격하게

점검하겠다던 승선 명부 작성 수칙은 유람선에는 예외인 듯 했

다 단체관람객은 1명이대표로작성했지만별다른제지는없었

다 여객선이 선착장부터 10를 55분동안 운항하는 동안 한창

음주에열중인노인승객들도눈에띄었다 음주 행위를금지하

는 승선자 안전수칙이 붙어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승무

원도 별일 아닌 듯 지나쳤다 출항때와 도착 전에 두 차례 하는

안내방송도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 구명조끼 등 장비 위

치사용방법을알려주지않았다

구명조끼비치함은나무덮개가 10cm 두께로무거워힘없는

어린아이들의경우꺼내기힘들어보였다 접안할때충격으로

다칠 우려가 있으니 자리에 앉아달라는 방송이 나왔지만 대부

분승객들은따르지않았고준수해달라는승무원도없었다

세월호침몰참사이후에도해상 안전은위태롭기만했다 여

객선유람선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듯한 무신경한 운항 방식

은전혀달라지지않았다 4월 16일이전과전혀다른나라가되

도록하겠다는말이 헛구호나다름없을정도로해상안전불감

증은여전했다 감시의 눈을부릅떠야할 해경 자치단체의무관

심도나아지지않았다

끊임없는 해상사고안전 불감증 여전지난달 26일 오전

9시20분께고흥군도양읍소록도인근해상에서 3780t급여객선

과 977t급낚싯배가충돌하는사고가발생했다 승객 190여명을

태운 여객선은 고흥 녹동항으로 배를 다시 돌렸다가 점검을 마

친 2시간 뒤에야제주로출항해야했다 낚싯배에 탔던 일반인 6

명등도충돌사고로타박상을입고병원치료를받았다

여수해경은 두 배의 안전 의식이 미흡해 일어난 사고로 보고

조사중이다 낚싯배는 선박안전법상켜놓아야 할 선박자동식별

장치(AIS)를운항도중꺼버린데다 당시안개가끼어있던점을

고려하면 레이다를 통해 주변 선박 이동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

데도 소홀히 했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해경은 여객선측도 운항

부주의로인한책임을묻기로했다

세월호침몰참사이후에도 대충대충 부실한안전의식을버

리지않은채위험천만한운항을계속하고있는행태를엿볼수

있는사례다

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생한 선박사고

를 분석한 결과 638건의 선박 사고 중 기본적인 안전운항 수칙

을지키지않아발생한사고가 93건에달했다 사고건수도전년

도(68건)에견줘 37%나늘어났다는게박의원설명이다

전남지역도비슷하다지난해발생한어선안전사고(109건) 중

운항과실로인해발생한게 36건(33%)로가장많았다

어선 안전사고는 지난 2009년 68건 발생한 뒤 2011년 81건

2013년 109건등증가세를멈추지않고있다인명피해도2009년

6명 2011년 14명 2013년 21명등으로늘어나는추세다

승무원들의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근무 행태도 바뀌지

않았다

여수오동도를도는유람선동백호의경우지난달승선자신분

증을확인하거나몇명이탔는지확인하는절차를거치지안고운

항하다적발됐었다 유람선내구명조끼도녹색천으로단단히묶

어놓아사실상긴급상황에서꺼내입는게불가능한상태였다

상당수 노후 선박뱃길 불안3일 목포여수지방해양항

만청 등에 따르면 전남 연안을 오가는 여객선 상당수는 건조된

지 15년넘은선박이대부분이다

목포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의 경우 지난 1990년에 진수 건

조된지 20년이넘은선박이며또다른여객선도 95년에제작된

뒤지난해부터목포제주항로를운항중이다

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파악한 녹동제주간 여객선 중에는

지난 1991년에건조된배가사용되고있으며장흥제주간여객

선도 지난 1996년호주에서 건조 16년간영국 도버해협을오가

는여객선으로운항해오다 2012년국내에들어왔다

여수지역섬을도는차도선(차량을실을수있는여객선)도지

난 일부 선박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1990년대 제작돼 운항하고

있는것으로조사됐다

유람선도비슷해목포여수해경이 유선및도선사업법에따

라 인허가 및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유람선 36척 중 흑산도를

운항하는유람선은지난 1979년에건조됐고지난 9월좌초사고

가난홍도바캉스호는지난 1987년만들어진낡은배였다 여수

해경이관리하는유람선 24척중 11척이 20년이넘는오래된선

박이다

낡은 여객선 유람선이 많아지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

대책마련이필요한실정이지만사업자대부분이영세한탓에시

설 투자가 어렵다는 게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

익성에밀려안전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얘기다

당국의점검도미흡하다는지적이많다유람선의경우해경이

운항시간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탓에 운항 전 안전 점검 등은

사실상불가능하고현장점검도겉핥기식으로이뤄지고있다

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7월 목

포해경의여객선점검결과를토대로문제점을지적했었다당시

해경은 2시간 40분동안 12척의여객선을점검 한척당불과 13

분밖에걸리지않았다는지적이나왔고점검반인원도 4명에불

과 부실한점검이라는평가가나왔다

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cokr

<선박자동식별장치>

지난달 나주시 영산포 일대를 운항하는 유람선 왕건호에서 음

주를하고있는승객들

세월호침몰참사뒤2개월이지난6월탑승했던목포신안비

금도간여객선에서승무원들이운항중화투를치고있다

화물 고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목포신안

비금도간여객선 

지난 9월좌초사고를당한홍도유람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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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5>세월호겪고도 여전히불안한뱃길

이기획시리즈는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았습니다


